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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미혜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Mi-Hye Lim
Departmen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대학생활적응정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
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J와 C도에 소재하는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166명
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6년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SPSS 21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
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3.27(±0.56), 인성은 6점 만점에 4.34(±0.59)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48(±0.40),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76(±0.32)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전공만족도
(F=18.263,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활적응은 인성(r=.512, p<0.001), 비판적 사고성향(r=.508, p<0.001), 전
문직 자아개념(r=.614, p<0.001)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에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전문적 자아개념임을 확인하였고, 이들 세 변인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3%이었다. 본 연구결
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과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내에 간호대학
생의 비판적 사고와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 well 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on 166 nursing students in C and J Provinces, between May 25th 
and June 10th 2016.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score of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3.27 (±0.56), character was 4.34 (±0.5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3.48 (±0.40),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2.76(±0.32).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character (r=.512, p<0.001), as well a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508, p<0.001)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r=.614, p<0.001).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were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which explained 43% of the
variance i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programs that develop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re necessary for college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colleg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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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율성과 독립

성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로,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고
등학교 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학생활에서 경

험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 기대, 책임, 자율 등을 요구받
고 직업 및 진로, 학점관리, 대인관계 등의 여러 문제들
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어

[1,2],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은 인간 성장의 
기회인 동시에 부담이 되는 시기이며, 특히 요즘 대학생
활이 졸업 후 취업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대학생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지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4].
최근의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간호학과는 다른 전공

에 비해 비교적 높은 취업률로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

생이 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
해 임상실습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하는 등 학업부
담이 과중하고, 교육과정 내내 의료인으로서 과학적 지
식에 따른 비판적 사고능력, 윤리의식 및 전문직관 등이 
요구되어 대학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3,4]. 
간호학과에 입학한 이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간호전문직

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없이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입사 1년 이내 신규간호사의 간호전문
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직 의도가 매우 높아 임상현

장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5].
간호학생들이 전문간호인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

는 대학환경에 잘 적응하고 간호에 대한 성찰과 전문직

업인으로서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직자
아개념은 간호사가 지니고 있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

낌과 견해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스스로 만족할 때 

긍정적 자아개념이 생기며, 전문직자아개념이 형성될수
록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전문인과 조화를 이루며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6] 전문직 간호사로 가는 과정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이 
전문적 지식, 가치, 기술에 대한 자아평가를 통해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적사고 또한 사실 혹은 증거에 기초한 판단을 하

는 사고로, 건강관련 문제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
지면서 간호사들이 환자중심의 간호, 근거중심실무, 간

호의 질보장,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본이 되
는 사고로[7],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
력이 높아 전문적 책임과 질적인 간호수행을 위한 실무

역량에 영향을 주는 필수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8]. 간호
학생들에게도 비판적 사고는 대학교육에서 함양해야할 

필수적인 간호역량으로, 간호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에 대
한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

록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간호학 적응도도 

높아 졸업 후 전문간호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9,10].
또한 최근에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호현장에서도 인성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산업체에서도 대학졸업생의 다른 어떤 능력보다

도 올바른 인성을 요구하고 있다[11]. 인성은 사람의 성
품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특성으

로[12]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요소와 품성과 인
격을 의미하는 됨됨이의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는 것으

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품성을 의미한다. 
간호에서도 간호사로서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품성을 의

미하며, 간호사에게 인성은 전문직업관 확립의 기초 요
소로서 간호대학생들이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대학생활 중 인성적 자질과 인성함양교육 또한 중

요하다[13]. 대학에서는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 중 부적
응 문제를 예방하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졸업 후 임

상현장에서 전문간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것이 필요하다[4,13,14].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는 자아존

중감, 자기효능감, 감성지능[4,15,16], 정서지능, 임상실
습스트레스[1,3,15,17],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
력[18]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과 특히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인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연구에서도 인성을 성격진단검사를 활

용하여 이루어졌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실력과 인성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확인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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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
개념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비판적 사
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 차
이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
개념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6년 6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와 J도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이었다. 
이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에 동의한 

대학생을 편의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Cohen 공
식에 따라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에서 중간정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8,로 설정하고 탈락률 10%을 고려하여 산출된 표본 
수는 150명 이었다[19]. 본 연구의 참여자는 172명이었
으며,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완전한 8부를 제외한 
16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자는 대상자들에
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를 허락한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

였다. 설문조사 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연구참여의 자율성과 연구목적이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 내 연구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참여 수락을 위한 동

의서를 받은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Jeong과 Park[20]이 개발한 대학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활동, 진로
준비, 개인심리, 대인관계, 사회체험 영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
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ɑ=.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88이었다.

2.3.2 인성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와 태도 및 행동특성을 의미하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품성으로[12], 본 연구에서는 Lee 등[21]이 
우리나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3개 영역에 대한 60
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
렇다’ 6점까지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ɑ=.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95이었다.

2.3.3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바
램, 태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Yoon[2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지적열정,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영역으로 27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여 부정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
고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
시 Cronbach's ɑ=.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90이었다.

2.3.4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

한 정신적 지각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Arthur[23]
가 개발한 도구를 Sohng과 Noh[24]가 번안한 도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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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n %

Adjustment of School 
Life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36 21.7 3.30±0.47 0.412

(0.681)
4.41±0.54 0.973

(0.322)
4.32±0.53 1.818

(0.071)
2.75±0.28 -.321

(0.748)Female 130 78.3 3.26±0.55 4.32±0.53 3.45±0.41 2.77±0.34 

Academic grade

1st 29 17.5 3.22±0.46
1.118

(0.344)

4.41±0.52
0.240

(0.869)

3.55±0.44
0.494

(0.687)

2.87±.031
1.462

(0.227)
2nd 59 35.5 3.21±0.56 4.33±0.57 3.48±0.42 2.74±0.33
3rd 53 31.9 3.29±0.48 4.32±0.46 3.44±0.37 2.73±.030
4th 25 15.1 3.43±0.64 4.32±0.55 3.48±0.40 2.78±0.35

Religion
Yes 66 39.8 3.31±0.51 0.720

0.473 
4.39±0.57 1.120

0.265 
3.52±0.41 1.102

0.272 
2.78±0.35 0.630

0.530 No 100 60.2 3.24±0.55 4.29±0.50 3.45±0.40 2.75±0.31 
Family  members’s 
involvement in 
medical related  areas

Yes 32 19.3 3.37±0.59 1.234
(0.219)

4.44±0.53 1.261
(0.209)

3.53±0.39 0.852
(0.395)

2.71±0.34 -1.133
(0.279)No 134 80.7 3.24±0.52 4.31±0.53 3.47±0.41 2.78 ±0.32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80 48.2 3.31±.546 0.974
(0.332)

4.29±.483 -1.216
(0.223)

3.43±.384 -1.504
(0.135)

2.73±.321 -1.406
(0.162)No 86 51.8 3.23±.526 4.39±.567 3.52±.419 2.80±.326

Experience of 
character education 

Yes 64 38.6 3.35±0.50 1.470
(0.144) 

4.32±0.52 -0.180
(0.857) 

3.49±0.39 0.271
(0.786)

2.81±0.33 1.519 
(0.131) No 102 61.4 3.22±0.56 4.34±0.54 3.47±0.42 2.73±0.32 

Motivation of 
entrance

Aptitudea 60 36.1 3.40±.504
2.339

(0.075)

4.42±.510
2.102

(0.102)

3.51±.438
0.688

(0.561)

2.87±.321 4.028
(0.009)

a>b
Jobb 59 35.5 3.16±.536 4.26±.496 3.46±0.32 2.68±.293
Others opinionc 34 20.5 3.20±.444 4.24±.541 3.42±.398 2.70±.300
Grades(mark)d 13 7.8 3.36±.783 4.56±.653 3.59±.575 2.79±.421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a 18 10.8 3.00±0.62 17.299
(<0.001)

a,b<c 

4.26±0.66 11.785
(<0.001)

b<c

3.40±0.48 5.580
(0.005)

b<c 

2.52±0.40 18.263
(<0.001)

a,b<c
Moderateb 59 35.5 3.04±0.49 4.10±0.48 3.36±0.39 2.65±0.28 
Satisfactionc 89 53.6 3.48±0.46 4.50±0.47 3.57±0.38 2.89±0.28 

Post-hoc comparison=Scheffé 

Table 1.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66)

용하였다.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 척도의 
자가보고 도구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범
위는 27점에서 108점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산처리 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ohng과 Noh[24]의 연구
에서 Cronbach's ɑ=.8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84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성, 비
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
문직 자아개념,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중 여학생이 78.3%, 남학생 21.7%이었으
며, 학년은 1학년 17.5%, 2학년 35.5%, 3학년 31.9%, 4
학년 15.1%이었으며, 종교는 있다 39.8%, 없다 60.2% 
이었다. 가족 중 의료요원이 있다 19.3%, 없다 80.7%이
었다. 임상실습경험은 있는 학생이 48.2%, 없는 학생이 
51.8%이었으며, 전공선택 동기는 적성에 맞아서가 36.1%, 
취업이 잘되서가 35.5%, 주변인의 권유에 의해서가 
20.5%, 성적에 맞춰서가 7.8%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
도는 만족이 53.6%, 보통 35.5%, 불만족 10.8%이었다. 
인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38.6%, 없는 학생
이 61.4%이었다[Table 1].

3.2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인성수준은 6점 만점에 평균 4.34(±0.59)점
이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48(±0.40),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76(±0.32), 대학
생활적응 정도는 5만점에 평균3.27(±0.56)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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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n±SD Min Max

Character 4.34±0.59 3.18 5.6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48±0.40 2.30 4.67

Professional Self-Concept 2.76±0.32 1.67 3.81

Adjustment of School Life 3.27±0.56 1.79 4.89

Table 2. Degree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N=166)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대학생활적응 정도 차이는 다음과 같
다[Table 1]. 
인성은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에 비

해 높았다(F=11.785, p<0.001). 비판적사고성향은 전공
만족도가 보통인 학생에 비해 만족한 학생이 높았다

(F=5.580, p=0.005). 전문직자아개념은 간호학과 지원동
기가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이 취업이 잘되서 지원

한 학생보다 높았으며(F=4.028, p=0.009),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학생이 불만족과 보통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

(F=18.263, p<0.001).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도에서 
전공에 만족인 학생이 불만족이거나 보통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F=17.299, p<0.001).

3.4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인성(r=.512)과 비판적 
사고성향(r=.508), 전문직 자아개념(r=.614)과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Variable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djustment 
of School 

Life 
r(p) r(p) r(p) r(p)

Character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605
(<.001) 1

Professional 
Self-Concept

.532
(<.001)

.534
(<.001) 1

Adjustment of 
School Life  

.510
(<.001)

.508
(<.001)

.614
(<.001) 1

Table 3. Correlation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N=166)

또한 인성은 비판적 사고성향(r=.605), 전문직 자아개
념(r=.533)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성
향은 전문직 자아개념(r=3.4)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Table 3].

3.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
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을 독립변수로 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
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잔차정규성은 Dubin-Watson 
통계량이 2.17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잔차의 등분산성
과 정규 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검정에서도 공차한계가 .571-.646로 0.1이상
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547-1.751으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

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이었으며(F=42.541, p<.000),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3.0%이었다[Table 4].

Factor B S.E. β t p

Character .180 .079 .178 2.289 0.02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29 .103 .173 2.221 0.028 

Professional 
Self-Concept .705 .121 .427 5.845 0.000 

Adj.R2=.430 F= 42.541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of School Life
(N=166)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인성, 비판
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와 이들 변수간의 관
계를 파악함으로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

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인성수준은 평균 4.34점

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5]의 3.07(6점 환
산) 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인성은 태어나면서부
터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특성에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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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추가하여 교육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

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 행동을 통해 육성하는 인성교육

을 통해 변화하며, 인성교육에 참여한 이후 인성수준이 
향상된 것을 고려하면[13,26,27], 본 연구대상자들의 
38.6%가 인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대상자
의 인성교육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서 전공에 대해 만족도가 만족인 학생이 전공에 대한 만

족도가 보통인 학생에 비해 인성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

였다. 이는 바람직하고 안정된 성격일수록 자기 직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있게 생각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며[28], 인성수준이 높은 간호사들
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14] 간호학
생들도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인성 수준도 높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인성수준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Lee와 Kwon[26]의 연구에서 학년이 
증가하면서 인성 수준도 높아진 결과를 보였으나 성격진

단검사를 통해 간호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한 Lee와 
Hong[28]의 연구에서는 4학년의 인성수준이 다른 학년
에 비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 연구간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인성정도에 차
이를 보이지 않으나, 인성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인성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

는지에 따라서도 인성수준의 차이를 보일 수 있어[29], 
추후 동일한 도구로 반복연구를 통해 학년 간 인성수준

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들이 인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효, 예절과 같은 교육에서 
현재는 협동, 존중, 배려 등과 같은 소통이 필요한 교육
이 필요하다고 하여[27] 타 의료인과의 업무조정 및 협
력능력이 필요한 간호대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인성교육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전

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Yang[30]의 연구 3.42점보다 약간 높았고 Chang[31]의 
3.57점 보다 낮았는데,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으로 사고
하려는 동기, 바램 태도로서 교육을 통해 향상되는 것으
로[22], Chang[31]의 연구에서는 비판적사고가 교과목
으로 편성되어 연구대상자들이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

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었으나 본 연구대상자들

은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로 교

육기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학생이 불만

족과 보통인 학생에 비해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 간호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Ha와 
Park[32] 연구에서 전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판
적 사고성향이 높았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이 좋을수록 
대인관계가 좋고 대학생활적응 수준도 높아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하였다. 간호사들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현장에서의 근거기반 실무역량이 높아[7] 대학생활 
중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향상을 통해 대학생

활적응을 유도하고 졸업 후 전문간호사로서 실무역량 향

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향상되므로 주입식 

교육보다는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과정 
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2.76점으로 Ahn과 Lee[33]의 

2.70, Ha와 Park[32]의 2.75점과 비슷하였으며, Shin과 
Cho[9]의 2.91 보다는 낮았는데 이는 간호전문직 자아
개념은 교육과 정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임상실습과 실무경험을 통해 확대되고 간호교육자나 간

호전문가들의 사고나 행동을 학습하면서 발전되는 것으

로[24] Shin과 Cho[9]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이 3학년과 4
학년이었으나, 본 연구대상자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골고루 분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전공만
족도가 불만족과 보통인 학생에 비해 만족인 학생의 전

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Ha 와 
Park[32]의 연구와 Shin과 Cho[9] 연구에서도 전공만족
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 지
원동기가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이 취업이 잘되서 

지원한 학생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결과를 보

였는데, 이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33].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전공체험과 선후배와의 교류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학한 간호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이해 없이 입학한 학생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34],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
을 고려하면 대학입학 전에 간호전공에 대한 정보제공과 

전문직 자아개념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을 파악하여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활적응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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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7점으로 Han[17]의 3.27점과 같았으며 Kim과 
Jang[3]의 3.09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전공에 
대해 만족한 학생이 전공에 대해 불만족이거나 보통인 

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18]의 연구에서 전공만족
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았다는 결과를 지

지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입학 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
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전공

학과를 선택할 때 본인 의사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

도하는 것이 중요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
의 학년, 학과 지원동기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나[15,16,33] 본 연구에서는 학년, 학
과지원동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반복연구를 통

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이었고 이들 변수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3.0%이었다. 이중 전문직 자아
개념이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

나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향상을 위해서는 전문

직 자아개념 확립을 위한 교과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추후 간호대학생들의 학
년별 차이에 대한 확대 연구, 인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이를 통해 대학생활적응향상 프로그램

이 개발되고 운영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J와 C 도 소재 간호대학생 166명으로, 자

료수집은 2016년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
율, t-test, ANOVA, Pearson's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만

점에 3.27점, 인성은 6점 만점에 4.34점, 비판적 사고성
향은 5점 만점에 3.48점,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76점이었다. 인성은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학생에 비해 만족한 학생이 높았다. 전문직 자아
개념은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

이 취업이 잘되서 지원한 학생보다 높았다. 대학생활적
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이었으며 이중 전문직 자아개념이 가장 높은 설

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전문직 자아개념 확립을 위한 교과내외의 다양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연구결과를 모든 간호대학생들에게 일반화 하는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수를 확대한 연구를 제안
한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학년별 특성과 전공만족도
를 반영한 확대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반
영하여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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